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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순절 사경회 소감문
성명 대학지구 캠퍼스 10캠퍼스

소속 목장 올리브 담당교역자 한상준 전도사님

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기독 대안학교를 졸업하며, 성인이 되기 전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

해 본 적 없이 평범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. 하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만남이나 실제적인 

임재를 경험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. 저에게 하나님은 그저 '계시는 분'이었을 뿐, '나의 하나님'으로 깊이 만

난 적은 없었습니다.

21살이 되어 대학과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. 바쁜 일상 속에서 기도의 시간

은 점차 줄어들었고, 주일 예배는 어느덧 습관적인 참석이 되어버렸습니다. 교회는 나갔지만 기도하지 않았

고, 모든 것을 내 힘과 노력으로 해결하려 애쓰며 살았습니다. 군 생활 중 힘들 때만 잠시 하나님을 찾고, 다

시 적응하면 기도를 멈추는 철저한 '기복 신앙인'의 모습도 있었습니다. 그럼에도 주일 성수를 거르지 않았던 

것은 신앙의 고백이라기보다 일종의 강박에 가까웠습니다. 전역 후 1년 동안은 교회에 다녀야 하는 이유조차 

잊은 채,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교만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.

하지만 지난 겨울 방학, 현실적인 문제와 인간관계의 갈등이 겹치며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. 제 

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뼈저리게 느꼈을 때, 비로소 저는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

꿇었습니다. 현실의 상황이 당장 극적으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. 그러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제 삶의 중심

이 되셔야 하며,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'하나님과 나의 관계'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. 이제는 문제를 

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고,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죄와 싸우며 하나님만을 구하는 삶을 살

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이러한 간절함을 안고 시작한 제자훈련은 제 신앙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. 훈련 과정을 마친 지금, 저

는 제가 앞으로 왜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하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찾았습니다. 특히 내 생각과 

의지만으로 발버둥 치던 삶에서 벗어나, 제 안에서 늘 동행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깊이 깨닫게 되

었습니다.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알게 되니, 매일의 삶

을 살아갈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.

이제 저는 '습관적인 교인'이 아닌, 성령님과 매순간 소통하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고자 합니다. 제자훈련은 

끝났지만, 배운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늘 제 중심을 하나님께 두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나

갈 것을 결단합니다. 제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께 모든 감사

와 영광을 돌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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